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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� 대답이� 반드시� ‘성령을� 받았냐?� or� 받지� 못했냐?’� 라는� 이분법적인�

질문으로� 흐르지�않도록� 주의해�주십시오.� 이� 질문의�가장� 핵심� 포인트

는,� ‘우리가� 예수� 믿는� 그리스도인인데,� 과연� 성령충만한� 삶을� 살고� 있

는가?’� 라고�하는� 것입니다.�

에베소의� 사람들도� 신앙생활은� 했지만,� 바울의� ‘너희가� 예수� 믿을� 때에�

성령을� 받았느냐?’� 라는� 질문에� 도전을� 받고,� 결국� 성령의� 충만함을� 입

게� 되었듯이,� 우리도� 형식적인� 신앙생활의� 모습에서� 탈피하여� 성령으로�

충만한�삶을� 살자는�도전을�주는� 질문인�것입니다.�

목자님들께서도� ‘예수� 믿는� 것’� 과� ‘성령� 받는� 것’은� 별개의� 문제임을�주

지시켜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3번� 질문은� 목원들� 개인들이� 자유롭게� 자신들의� 결단과� 다짐을� 이야기

할� 수� 있기� 위해� 열어둔� 질문입니다.� 오늘은� 언젠가는� 다루어야� 하는,�

우리�신앙의�아주�중요한�부분에�대해� 나누었습니다.

이� 과정에서�개인적으로�받은�도전들,� 깨달음들이�무엇인지�나누고,

‘과연� 앞으로� 나는� 어떻게� 살� 것인가?’를� 결단하고� 다짐할� 수� 있도록�

인도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“나는� 예수님을�믿고,� 그� 분을� 마음� 속에�영접했는가?”

이� 질문은,� 그리스도인이라고� 한다면� 피하고� 싶어도� 피할� 수� 없고,� 피

해서도�안되는�우리� 신앙의�가장� 핵심적이고�근본적인�질문입니다.

이번� 기회에� 목원들과� 개인적인� 신앙에� 대해� 정직하고도� 깊이� 있는� 얘

기들을�나누어�보는� 것도� 좋을�것�같습니다.

만약� 아직� ‘영접’� 에� 대한� 주저함이� 있는� 목원이� 있다면,� 신앙인으로서�

성령충만함으로� 예수님을� 영접하는� 것이� 우리� 구원의� 문제와� 직결되는�

중요한� 부분임을� 명확히� 설명해� 주시되,� 정죄하는� 태도는� 지양해� 주시

기�바랍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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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사도� 바울이� 지금� 이� 자리에� 와서� 우리를� 향해,� “너희가� 예수를�

믿을� 때에,� 성령을� 받았느냐?”� 라고� 묻는다면,� 우리는� 과연� 무엇이

라고� 대답할� 수� 있을까요?� 혹시� ‘성령충만함’� 을� 경험해� 보신� 분이�

있다면�함께�나누어�봅시다.

2.� “나는� 예수님을� 주님으로� <믿고>,� 그� 분을� 마음� 속에� <영접>� 했

습니까?”� 이� 질문은� 그리스도인에게� 가장� 중요하며� 신앙의� 근본이�

되는� 핵심적인� 질문입니다.� 이� 질문에� 대한� ‘나’� 의� 정직한� 대답은�

무엇입니까?

3.� 오늘� 나눔을�통해�내가�깨달은�것,� 혹은� 새롭게�다짐하거나�결단

한�것들이�있다면�편안하게�나누어�봅시다.


